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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품 내용

제 목 복사된 퍼즐

내 용

클릭 한 번에 복사된 문장과

터치 한 번에 캡처된 그림들.

너무 쉽게 내 화면으로 넘어와

마치 처음부터 내 것인 양 자리를 잡는다.

그것이 누군가의 쪼개진 시간이고

밤새 깎아낸 영혼의 조각인 줄 모른 채,

나는 타인의 땀방울을 훔쳐

나의 허영을 채우고 있었다.

출처 없는 글귀가 모니터에서 빛날 때

진짜 주인의 밤은 어둡게 지워진다.

노력의 무게를 쉽게 여긴 대가는

결국 내 창작의 손끝마저 무디게 만든다.

이제는 쉽게 가져온 조각들을 내려놓고

서툴러도 나만의 퍼즐을 맞추려 한다.

타인의 노력을 온전히 지켜줄 때

비로소 나의 가치도 빛날 수 있기에.


